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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업종은 특성상 본질적으로 고온·고압, 공정의 복잡함, 장치설비의 대형화, 신규화학물질의 

사용, 민감한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의 다량 취급과 같은 잠재위험성으로 인

하여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.   

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학업종 재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1

년 동안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국내 일반제조업과 화학업종, 국내전체와 광주·전남지역, 광주·전

남지역과 여천 석유화학단지 등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재해의 차이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.   

특히 광주·전남 지역과 여천 석유화학단지 소재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재해유형, 사업장규모, 화

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빈도, 근무경력, 근로자 연령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대규

모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공장들과 기타 지역 화학공장의 재해특성을 연구하였

다.  

이러한 재해특성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화학공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와 

소규모 화학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반재해의 실제 발생하였던 사고사례를 분석함으로

서 재해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광주·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화학업종

의 재해예방 정책, 제도 및 각종 점검 과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

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.   




